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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세미나 후기

박종승 총무이사 (부산대학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한국섬유공학회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도 한국섬유공학회 하계세미나는 “스마트 섬
유와 웨어러블 로봇”을 주제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그린섬유제조과정전문인력양성」 및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사업의 기술교류회와 연계되
어 진행되었으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해당분야에서의 최신 기술과 연구동향을 공유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첫 번째 기조강연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이 “미래를 향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로 발표하였다.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DX·GX·AX 전환 속에서 인간중심 생산기
술과 AI 기반 자율제조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한국기계연구원 박철훈 박사는 “근육 옷감과 웨어러블 로봇”을 소개하며, 형상기억합금 기반 섬유형 스프
링 실을 직조해 만든 ‘근육 옷감’ 기술과 이를 적용한 경량·저소음 웨어러블 로봇 사례를 발표하였다. 팔꿈치, 어깨, 
허리, 하지 보조 로봇 등 임상적·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계적 원천기술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박경서 교수가 맡아 “휴머노이드를 위한 전신 로봇 피부 개발”
을 주제로, 다자유도 로봇운동 제어 및 전신 피부 센서 융합 기술을 소개하였다. 인간과 유사한 감각·촉각을 구
현하기 위한 차세대 로봇소재 개발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이기욱 교수는 “인간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슈트”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특히, 노약자 보행 보조, 재활치료, 물류·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슈트의 사회적 파급 효과와 
실용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날 오전은 건국대학교 고준석 교수가 “Sustainable Futures in Fashion: Fiber-to-Fiber Recycling”을 발표하
였다.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섬유 폐기물의 기계적·화학적·생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상세히 설
명하며, 분류·정제·탈색 기술과 LCA(Life Cycle Assessment, 전주기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폐섬유
를 다시 섬유로 환원하는 F2F(Fiber-to-Fiber) 리사이클링 기술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전략임
을 제시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사업단 및 연구회별 분과회의가 이어져 각 과제별 연구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
의하였다.

2025년도 하계세미나는 스마트 섬유와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최신 융합주제를 통해, 전통 섬유산업의 혁신과 
차세대 응용 분야를 조망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4명 저명 강사의 초청 강연에서는 섬유산업의 위기와 도
전,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의 해법이 제시되었으며, 근육 옷감·전신 로봇 피부·웨어러블 슈트 등은 참가자들
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F2F 리사이클링을 통한 순환경제 전략은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강조되었다. 연구자 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학회 하계세미나의 의의를 한층 확장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 네트워크가 향후 섬유산업의 도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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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섬유공학회 하계세미나 후기

[1열-2열] 왼쪽 상단부터 육지호 학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박철훈 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박경서 교수, 중앙대학교 이기욱 
교수, 건국대학교 고준석 교수 (시계방향) 
[3열] 환영만찬 (좌), 2일차 세미나 단체사진 (우)


